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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31·LA 다저스)의 사타구니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기 내에는 복귀

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지난 2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

이스 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전에 선발 등판

해 2회 투구 중 왼쪽 허벅지 내전근 부상으로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왼쪽 허벅지는 투수들

이 투구 동작을 취할 때 온 힘을 다해 체중을 

다리 쪽에 실으며 흔히 다치는 부위다. 

류현진은 3일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검진

을 받았다. LA 다저스는 류현진의 사타구니 

근육이 파열돼 뼈가 나올 정도로 손상됐다고 

밝혔다. 결국 류현진은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예상 재활 기간은 2개월. 따라서 류현진은 이

번 시즌 남은 전반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저스 선발진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

고 있던 류현진의 부상이기에 아쉬움은 더했

다. 류현진은 6경기에 등판해 3승0패, 평균자

책점 2.12를 기록했다.  

문제는 2013년 다저스와 6년간 3,600만달

러에 계약한 류현진이 올 시즌 종료 후 다시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FA 선

발투수 몸값을 결정하는 중요 척도 중 하나

가 규정 이닝(162이닝)을 넘어설 수 있는 내구

성인데 이대로라면 규정 이닝을 채우긴 어려

워 보인다. 

류현진이 맡던 선발 자리에는 팀내 최고 유

망주인 워커 뷸러가 들어간다. 

류현진, 허벅지 부상 
심각 … 전반기 아웃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남북한 여자탁구팀이 전격

적으로 단일팀을 꾸려 4일 일본과 4강전을 펼쳤다. 남

북 탁구 단일팀은 27년 만이고, 1991년 세계청소년축구 

단일팀과 올 2월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포함하면 네번째 남북 단일팀이다.

비록 일본에 지긴 했으나 남북의 두 감독이 나란히 서

서 남북 구분 없이 선수들을 지도하는 모습은 평창 아

이스하키 경기장에서의 돈독한 우정을 떠올리게 했다.

이번 단일팀은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자고 선언한 뒤 처음 열린 국제대회에

서, 사전 협의도 없이 현장 선수단끼리 합의해 성사됐다

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이번 단일팀 결성에는 국제탁구연맹(ITTF)과 경쟁국

가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양해 등 전 세계적인 도움이 

있었다. 

토마스 바이케르트 국제탁구연맹(ITTF) 회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어제 저녁 ITTF 재단 창립 리셉션에

서 남북이 특별 이벤트를 할 때 유승민 IOC 위원, 북한 

주정철 서기장과 토론했고, 결국 합의를 봤다”고 밝혔

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대표팀 단장인 유승민 국제올림

픽위원회(IOC) 선수위원과 주정철 북한 탁구협회 서기

장이 참석했다.

ITTF가 남북한에 단일팀을 제안했더라도 경쟁국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단일팀을 엔트리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엔트리 확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규정은 스포츠의 기본적인 

문제인데 다른 나라가 동의하는 문제도 있고 룰을 바꿔

도 되는 건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바이키르트 

회장은“룰을 존중한다.”라면서“룰보다 중요한 건 평

화를 위한 사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다음 번에는 룰

을 바꾸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바이케르트 회장은“오늘 오전 남북한과 맞붙을 수 있

‘한반도의 봄’ 스웨덴 상륙
남북 여자 탁구팀 전격 ‘단일팀’ 성사

는 팀들에게 단일팀 구성 사실을 알렸다”면서“중국, 

루마니아, 홍콩, 오스트리아, 일본, 우크라이나가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각 팀들이 (단일팀은) 위대한 

사인이고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면서“단일팀은 어떤 외부 압박 없이 이뤄진 것이고 오

늘 아침 우리가 IOC에도 알렸다.”고 강조했다.

8강전 상대로 만난 남북 탁구팀은 단일팀 성사로 두 

팀 모두 4강에 진출했으며 다음날 열린 일본과의 4강

전에서 패배해 동메달에 그쳤다. 하지만 메달보다 더 값

진 남북단일팀이라는 역사적 결과물을 다시 한번 만들

어 냈다.

▲ 스웨덴 할름스타드의 2018 세계선수권대회(단체전)에 참가한 남북 여자

    탁구가 2일 전격적으로 단일팀을 구성한 가운데 한국의 양하은(왼쪽)과 

        북한의 김송이가 손을 맞잡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 대한탁구협회)


